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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3.(목) 11:00

2. 23.(금) 조간
배포 2024. 2. 22.(목) 09:00

농식품부,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 우리 정부의 주요 농식품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 강화와 한국의 기여 의지 강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개최되는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스리랑카, 영상)에 

참석하였다.

  지역총회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 4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자원 부족, 기후변화, 역내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원활한 무역, 연구개발, 혁신, 투자 등에 의해 뒷받침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성평등 

달성,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의 총 17가지 주요 목표와 세부 목표들로 구성 

  취동위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식량농업

기구(FAO)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기조발언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식량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 등 우리나라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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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이후의 첫 지역

총회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5년여 앞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조발언 사진

     2. 제37회 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총회 개요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051)

농업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연 (044-201-2058)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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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기조발언 사진

2.20. 수석대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기조발언

2.20. 수석대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기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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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제37차 FAO 아태지역 총회 개요

□ 회의명 : 제37차 FAO 아태지역 총회

The 37th Session of the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 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는 

짝수년도에는 지역총회, 홀수년도에는 정기총회를 격년으로 개최

□ 일시·장소 : 2024.2.19.(월)~2.22.(목), 스리랑카(콜롬보)/영상

□ 참석 대상 : 46개 회원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 아태지역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대화 및

디지털화, 아태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등 논의

일 시 주요 내용

2.19(월)

• 과학과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노력 가속화 : 아태지역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대화 및 디지털화

•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을 위한 특별 각료회의

2.20(화)

• 개회식 : 사무총장, 이사회 독립의장 등 연설

• 아태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과 향후 조치
• 역내 국가 및 지역의 우선순위 사안(회원국 기조연설)

2.21(수)

•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통한 회복력 구축

• 핸드인핸드 이니셔티브 국가 내 빈곤 감축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재원 조성

• 식량 및 물 절약 및 식품 손실·폐기 감축

• 아태지역 총회 보고서 채택

2.22(목) • 아태지역 내 농촌관광(농촌발전 가속화 및 생계 개선) 특별 행사


